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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father attachment/mother attachment, self-competence and 

ego-resiliency in school aged children. Path analysis was utilized to examine relations among variables. The subjects were 701 

school children attended in elementary school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y the use of SPSS 19.0. and AMOS 19.0

Results indicate that (1) Both of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have not direct effect on ego-resiliency but self-com-

petence has direct effect on ego-resiliency. (2)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influence ego-resiliency in paths through 

self-competence. And father attachment influence more on self-competence and ego-resiliency than moth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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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학교환경이라는 공식적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학령기 아

동은 학업문제, 친구문제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크고 작은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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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 

및 신체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Grant et al., 2003)

있다. 스트레스가 갖는 부정적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 

유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스트레스 

유무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

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적응이 달라진다는 점(Carson 

et al., 1992)을 고려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시

키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 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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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의 자아

탄력성은 매우 유용한 개인 내적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Rutter, 1993; Garmezy, 1996; Luther, Cicchetti & Bec-

ker, 2000; Norman, 2000; Mastern, 2001).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환경에서 환경적 요구에 융통적으로 적응하거나 문

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탄력성(resilience)’은 용수철이 

지니는 복원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압축된 용수철이 복원

되는 것처럼 인간도 역경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

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복원하려는 내적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이 곧 자아탄력성인 것이다(Garmezy, 1993). 변

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차원

을 조절하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

(Block & Block, 1980; Garmezy, 1993; Block & Kremen, 

1996; Boyce Rodgers & Rose, 2002)하려는 자아탄력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나 부모 이혼 또는 시설 

보호아동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이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 적응을 이루

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아탄력성이 내

외적 스트레스 요인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

는 개인 내적 능력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강화는 

스트레스로부터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은 

가정 내 부모-자녀간 관계에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roufe, Carlson, & Schulman, 

1993; Lee & Park, 2002; Kwan, 2006; Ahn, Oh, & Kim, 

2011; Na & Ahn, 2011).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

서적 유대감이 환경에 대한 안전감(safety)과 신뢰감(trust)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애착으로 인한 안전감과 

신뢰감은 직면하는 환경이 비록 낯설고 어렵다하더라도 융

통성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정서적 자원이 된다. 따

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질의 애착을 발달시킨 경우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Fur-

man & Buhrmester, 1992)하는데 반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 특히 후기 학령기 아동

(Harter, 1985)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에 의한 직접

적 영향보다 자기 내적 요인인 자기역량감에 의해 좀 더 직

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빈곤, 부모 

이혼, 사망 등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부모 애착이나 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한 영

향 가능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반해 자기역량감은 10세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발달하면서 

보다 강력한 내적 자기 자원으로 작동한다. 이는 자기역량감

이 자아탄력성에 좀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역량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적절성에 대한 주관

적 지각, 인식 및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Harter, 1985). 

따라서 자기역량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절성 

등 내적 자기 자원에 대한 믿음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아탄

력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간에 관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내적 자기 자원인 자기존중감과 자아

탄력성 사이에 유관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Gordon Rouse, 

Ingersoll, & Orr, 1998; Buckner, Mezzacappa, & Beard-

slee, 2003; Davey, Eaker, & Walters, 2003)되고 있다. 자신

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의 경우 부정적 사건 경험 시, 부정적 사건

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하거나(Brown & Dutton, 1995),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덜 나타나도록 하는 내적 요인

(Han, Jang, & Ahn, 2004)으로 기능하면서 자아탄력성에 

.50 이상의 유의한 영향(Buckner et al., 2003)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역량감과 자아

탄력성간의 유의한 관계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

과 자기역량감은 모두 자기가치감을 포함하는 자아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아존중감이 전반적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

라면 자기역량감은 전반적 자기가치 외에 구체적 영역에서의 

자기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Harter, 1990). 자

아존중감 또는 자기역량감 등 자아 개념이 자아탄력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보가 

외부의 단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자아 개념을 지닌 사람은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부정적 단서나 정보를 덜 위협

적인 것으로 평가한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이러한 평가 때문에 자아 개념이 높은 사람은 보다 융통성있

는 문제 해결 태도 즉 높은 자아탄력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 개념으로서 자아탄력성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자기역량감은 부모애착 등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에 대한 지각이 사

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됨(Cooley, 1902; Harter, 1985, 

1990; Nurra, & Pansu, 2009)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형성

되는 상호작용의 질은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이다. Collins and Read(1990)는 보다 안정된 애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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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Model: Partial Mediation Model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보다 가치있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지

적하였다. 실질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사

랑스럽고 가치있다고 평가할만큼 자신에 대해 긍정적(Ain-

sworth et al., 1978; Paterson, Pryor, & Field, 1995; Jang, 

2002; Cho & Lim, 2011)이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

람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가 적을 뿐 아니라 자신을 사

랑받거나 지지받기에 부족하다고 평가(Mikula & Leitner, 

1998)할만큼 낮은 자아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주 양육자

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타인에 대한 표상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et al., 1978; 

Harter, 2006, Thompson, 2006). 따라서 부모와 안정된 애

착을 가진 아동은 긍정적 자기 표상을 기반으로 높은 자기역

량감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기역량감이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사실은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 속에 자기역량감을 통

한 간접적 영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

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감에 의해 중

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ang 

& Baek, 2006; Song & Lee, 2011)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

성이 가족 응집이나 적응 등 가족관계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

지만 이러한 영향이 공감이나 내외 통제소재 또는 자아존중

감 등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

다. 이러한 중재가 완전매개(Kang & Baek, 2006)인지 부분

매개(Song & Lee, 2011)인지에 관한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

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

의 경우, 개인 내적 변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자아탄력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가정환

경변인인 부모애착과 개인내적변인인 자기역량감 측면에서 

살펴보되,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은 각각 자아탄력성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모애착은 자기역량감을 통해 자아탄

력성에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델을 기초로 변

인간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모애착이라도 부와 모의 애

착이 아동의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

력성 등 아동의 내적 자기 자원은 부와 모 모두의 애착을 통해 

형성할 수 있지만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부 또는 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버지와 달리 어

머니의 따듯함과 수용성은 12세에서 18세 자녀의 자아 개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또래 관계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ković, & Meeus, 1996).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Doyle et al., 2000; H. 

Choi, 2005; Y. Choi, 2005)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 영역에 

따라 아버지의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보다 높다는 보고도 있

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공격성(Choi, 2005)이나 또래와의 

다툼 등에서는 모애착보다 부애착이 보다 영향력있는 변인

으로 설명(Melissa & Anna-Beth, 1999)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와 모의 영향이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Easterbrooks & Goldberg, 1990; Suess, Grossmann, 

& Sroufe, 1992)에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 또는 모

애착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부모애착 

연구는 부와 모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

문에 부와 모애착 양상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

하여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애착과 자

기역량감 그리고 자아탄력성간 관계를 부분매개모델에 기초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 

애착의 영향은 자기역량감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가?

[1-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감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

한가? 

[1-2]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자기역

량감을 통한 부/모애착의 간접적 영향은 

유의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을 강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교육관련 및 복지관련 종사자, 상담 분야 전문가

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나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학업이나 친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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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Grade

4th 134(19.1)

Mother

job

non-job 263(37.5)

5th 244(34.8) job 422(60.2)

6th 323(46.1) missing  16( 2.3)

Sex
boy 356(52.1) Income

(million won)

300 ≦ 379(54.1)

girl 336(47.9) 300 > 322(45.9)

Mother

age

30s 401(57.2)

father

age

30s 195(27.8)

40s 276(39.2) 40s 463(66.0)

50s  13( 1.9) 50s  34( 4.9)

missing  12( 1.7) missing   9( 1.3)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 383(54.6)

father

education

high school ≦ 359(51.2)

2 year college  64( 9.1) 2 year college  72(10.3)

university ≧ 216(30.8) university ≧ 235(33.5)

missing  38( 5.4) missing  35( 5.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 Aged Children (n=701)

로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갖는 부정적 적응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Rutter, 1985; Garmezy, 

1993)은 스트레스의 건강한 대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

도 조기 개발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 변인들을 부/모 애착과 자기역량감 측면에서 살펴

봄으로써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70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

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학년 134명(19.1%), 5학년 244명(34.8%), 6학년 

323명(46.1%)이었으며 남아는 356명(52.1%), 여아는 336명

(47.9%)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는 40대가 463명(66.0%), 

어머니는 30대가 401명(57.2%)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어

머니 모두 고졸 이하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가정이 379명(54.1%)를 차지했다. 

2. 연구도구

1) 부/모애착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Lee & 

Park, 2004; Gullone & Robinson, 2005; Ahn et al., 2011)에

서 학령기 아동의 애착 측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Armsden 

and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

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IPPA-R)

을 활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9~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Gullone & Robinson, 2005). 이 

연구에서는 IPPA-R 중 부/모애착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

한 O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어머니)는 좋은 

아버지(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알아차린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

움과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별 

관심이 없다.’ 등의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부와 모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로 측정

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은 이 척도의 응답 가능 범위는 부와 모 각각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안정적

으로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부애착과 모애착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92로 나

타났다.

2) 자기역량감

학령기 아동의 자기역량감은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 

지각 검사(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SPPC)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Kim(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36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

답을 잘 한다.’와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운동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 ‘나는 운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외모에 만족

한다.’와 ‘나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등과 같이 동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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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self-competence ego-resiliency

father attachment 1.00

mother attachment .84*** 1.00

self-competence .46*** .44*** 1.00

ego-resiliency .35*** .35*** .64*** 1.00

n 701 701 701 701

mean 3.90 3.97 2.82 2.79

SD .64 .63 .43 .45

skewness -.61 -.74 -.16 .04

kurtosis .11 .58 .46 1.12

***p < .001

Table 2. Bivariate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between Variables

용을 긍정적 표현 문장과 부정적 표현 문장으로 각각 기술되

어 있다. 응답자는 긍정적 표현 문장과 부정적 표현 문장 중 

하나의 문장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문장에서 ‘약간 그

렇다’와 ‘정말 똑같다’ 중 하나에 응답하면 된다. 부정적 표

현 문장 선택 시 ‘정말 똑같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긍정

적 표현 문장 선택 시 ‘약간 그렇다’ 3점, ‘정말 똑같다’ 4점

을 부여한다. 4점 Likert로 측정한 이 척도는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응답 가능 범위는 36점에서 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 자신에 대한 역량감을 보다 높이 평가하고있음을 의미한

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

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척도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1996)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

적 안정성을 확인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 E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국내외 연구(Marcel, 1992; Huey & Weisz, 1997; Yoo & 

Shim, 2001)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

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4, 5, 6학년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괜찮아진다’, ‘나는 친구들보다 호

기심이 많다’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척도 ER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

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로 측정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받

은 이 척도의 응답 가능 범위는 14점에서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

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주 후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

는 총 900부가 배부되었으나, 이 중 양친이 있는 자료만을 

선정하고 이 중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독립과 

종속변인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701부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

량감의 인과적 경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

용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MIN, GFI, RMSEA, TLI, CFI, 

NFI값을 살펴보았다. 한편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및 자아탄력

성간 상관계수, 평균(표준편차)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자아탄력성

간 인과적 경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 간에

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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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CMIN) df p GFI RMSEA TLI NFI CFI

full-mediation model 5.88 2 .053 .996 .05 .992 .996 .997

cut-off criteria > .90 .02 < RMSEA < .08 > .90 > .90 > .90

Note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NFI = 

Normal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Table 3.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Figure 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등 다변인정규분포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관찰변인의 분포가 정규분

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별 왜도는 3미만 값(SSI < 3.0)이 나왔으며, 첨도는 10미만 

값(SKI < 10.0)이 나왔기 때문이다(West, Finch, & Curran, 

1995; Kline, 2005; Moon, 2009). 관찰변인의 첨도 및 왜도

가 정규분포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집

단 분포의 정규분포성을 요하는 최대우도추정(ML: Maxi-

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부합

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Moon, 2009).

2.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및 자아탄력

성간 인과 관계 분석

모형분석에서는 자기역량감의 부분매개효과를 상정한 연

구모형과 자기역량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상정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부분매개효과에 기초한 연구모형의 경우 <Figur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내의 모든 관찰변인들이 직접적

인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일방향 화살표나 또는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쌍방향 화살표로 모두 빠짐없이 연결

되어 있다. 또한 오차 항간에도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설

정되어 있다(Moon, 2009). 이는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

매개모델이 정보의 수와 자유 모수치의 수가 같은 포화모델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화모델인 부분매개효과의 모

델적합성을 수정모델인 완전매개모델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수정모형으로 제시된 완전매개모델이 

간명모델로 기능하면서 부분매개모델인 포화모델과의 적합

성을 판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델을 포화모델로 하여 간명모델인 완전매개모델의 모델적

합성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간명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GFI > .90, NFI > .90, 

CFI > .90, .02 < RMSEA < .08)가 모델부합도 기준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애착과 모애착이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델 즉 완전매개모

델이, 모델 부합도지수의 통계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완전매개모델을 중심으로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했으며, 이

를 토대로 모델 내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를 <Figure 2>

를 통해 나타냈다.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기역량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

애착(β = .30, p < .001)이 모애착(β = .19, p < .001)보다 자

기역량감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역량감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다중상관치 SMC(Squ-

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Figure 2>에서 살펴보면 

부/모애착에 의해 자기역량감이 설명되는 부분이 22%로 나

타났다. 



7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 23 -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fa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29 .06 4.93*** .30

mo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19 .06 3.09** .19

self-competence → ego-resiliency .26 .01 21.81*** .64

**p < .01, ***p < .001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Path Model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fa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30*** .30*** -

mother attachment → self-competence .19** .19** -

self-competence → ego-resiliency .64*** .64*** -

father attachment → ego-resiliency .19*** - .19***

mother attachment → ego-resiliency .12*** - .12***

**p < .01,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Effect Decomposition Among Path Coefficient 

한편 자기역량감(β = .64, p < .001)은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부/모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 자기역량

감의 다중상관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Figure 2>에서 살펴보면 .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

성이 3개의 변인에 의해 40% 설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편 완전매개모델을 기반으로 부애착, 모애착, 자기역량감, 자

아탄력성간의 인과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토

대로 변수들간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역량감(β = .64, p < .001)

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뿐 부애착(β = .19, p < .01), 모

애착(β = .12, p < .001) 모두는 자기역량감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령기 아동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전체효과는 자

기역량감(β = .64, p < .001), 부애착(β = .19, p < .01), 모애착

(β = .12,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대구지역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70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관계를 부분매개모델의 

인과적 경로모형을 기초로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

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에 직접적으

로 영향받지 않지만, 자기역량감에 의해서는 직접 영향을 받

는다. 자기역량감이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 미친 것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존중감과 자아탄력

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Gordon et 

al., 1998; Buckner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rown & Dutton, 

1995; Han et al, 2004)와 유사한 것이다. 자기역량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롭다고 평가하기 때문

에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내․외적으로 

많다고 평가될 경우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이 낮아지는 등(McCubbin & Patterson, 1983) 

자아탄력적 모습을 나타내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자기역량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적 자원으로 작동하면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심리적 특

성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역량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과 같은 가족

관계변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나 공감, 내외 통제성

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ng & Baek, 2006)와 유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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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데 기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roufe et al., 1993; Lee & Park, 

2002; Kwan, 2006; Ahn et al., 2011; Na & Ah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애착 모두 자아탄력성에 직접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은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이혼, 빈곤 등 환

경적 조건에 의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부/모애착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환경적 요인임을 고려해 보면, 자아탄력

성이 환경적 요인인 부/모애착에 의해 직접 영향받기보다 

부/모애착에 의해 형성된 개인 내적 요인 즉 자기역량감에 

의해 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런 결과라 보

여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애착-> 

자기역량감-> 자아탄력성 간 완전매개의 타당성을 일반화시

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완전매개의 타당성을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또는 사회적 지지 등 환경적 

요인 외에 통제 소재, 자기 효능감 등 개인 내적 요인들과 

자아탄력성 간 관계 연구가 계속적으로 누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간 관계가 자기역

량감을 통해 매개되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지만, 자아탄

력성 개발에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역량

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은 

자기역량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모

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이 보다 더 높은 자기역량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Ainsworth et al., 1978; Paterson 

et al., 1995; Mikula & Leitner, 1998; Jang, 2002; Cho & 

Kim, 2011)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질의 부모애착이 보다 높

은 자기역량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 애

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태

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롭고 사랑받을만한 존재임

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

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안정된 부모자녀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의 자기역

량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부애착은 모애착보다 자아탄력성이나 

자기역량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는 부와 모애착의 영향력은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Easterbrooks & Goldberg, 

1990; Suess et al, 1992)를 지지하는 것이며, 공격성과 또래

와의 다툼에서는 모애착보다 부애착이 보다 큰 설명력을 보인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Melissa & Anna-Beth, 1999; Choi, 

2005)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Parsons and Bales(1955)

의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할 경우, 정서적이고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자연

스럽고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구적이며 수단적 역할을 담당

하는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일반적

으로 기대되지 않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이며 수단적 역할 담당자인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친

밀감이 제공될 경우 아동은 자신을 더욱 더 가치있고 사랑받

을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

서적이며 표현적 역할자로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친

밀감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

과가 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수집된 자료에 국한 된 것

일 뿐만 아니라 남녀 아동의 성별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제

시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남아와 여아는 모두 어머니와 정서

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반해 여아는 고학년이 될수록 

아버지와 거리감을 둔다는 연구결과(Paterson et al., 1994) 

및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영향력

이 남아 여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Ri-

chards et al., 1991)를 고려해 보면 자기역량감이나 자아탄

력성에 미치는 부/모애착의 상대적 영향력 역시 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부/모애착과 자기역량감 그리고 자아탄력성 간 관계 규

명 시 자료 수집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뿐 아니라 남녀 아동

의 성별 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

된다면 이 연구의 일반화 과정을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 

될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부 또는 모와의 애착이 건강 가정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현 사회에서, 취업모와 전업모를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

의 부/모애착, 자기역량감과 자아탄력성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전업모의 학령기 아동에 비해 적절한 돌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모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자아탄력

성은 자기 보호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전업모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

모애착과 자기역량감의 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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